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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들의입담·몸짓

일상에‘웃음꽃’피우다

제7회 전주한옥 품바명인전이 지난 27일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성황리에 열
렸다.
전북문화진흥원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개회식, 국민의례, 대회사와 축사, 명인 경연 및 축하공연 순으

로 이뤄졌다.
유진(유유)의 사회로 진행된 무대에서 광범, 미친년, 꽃미남과 꽃뿌니, 최민 등 4팀의 유명 품바 명인들

이 열띤 공연을 벌였다.
이어 가수 조승우, 김민영, 그리고 남팔도 품바로 유명한 각설이 공연 35년의 베테랑인 남기돈과 서미성

으로 구성된 2인조 남녀 혼성그룹 미스미스터의 축하공연이 무대의 흥을 더했다.
조봉성 전주매일신문사 대표는 대회사에서“품바는 대부분 한이 깃든 소리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품앗이 등에 쓰이는, 일하는데 드는 수고의 의미인‘품’에
서 연유했다고 해‘사랑을 베푼 자만이 희망을 가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우
리 전통 문화”라며“이번 행사가 아름다운 추억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축사에서“코로나19 여파로 많은 분들이 우울감을 호소하
며 코로나블루나는 용어도 등장하고 있어 모두가 지치고 힘든 이때에 이번 품바
명인전이 도민들의 일상에 웃음과 위로를 선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도 축사에서“품바는 단순한 놀이문화를 넘어, 해학적인 풍
자로 오랫동안 민족의 한을 순화시켜오는 만큼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큰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다시 한번‘제7회 전국 품바 명인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마스크 착용, 손 소독, 거리두
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진행됐다. /김재훈 기자

↑ 대회사를 하고 있는 조봉성 전주매일 대표
(위)와 사회를 맡은 유진(아래).

↑ 무대위에 올라왔다는 것을 관객
들에게 알리는 품바 명인‘미친년’

품바들의 멋진 공연을 보러 온 관객들. 코로나19의 여파에 따라 관객들 모두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로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다. 무대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2인조 혼성그룹‘미스미스터’

축하공연을 하고 있는 가수 조승우.

축하무대로 통기타 선율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가수 김민영.

← 흥겨운 장단에 맞춰 춤을 추
고 있는 품바 명인‘광범’

← 품바 명인‘꽃미남과 꽃
뿌니’의 열정적인 무대.

↑
독특한 펴포먼
스를 펼치고
있는 품바 명
인‘최민’

광범·미친년·꽃미남과꽃뿌니·최민등명인들‘총출동’

코로나19 장기화따라마스크착용등방역수칙지키며진행


